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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roducts introduced as vegan are recognized by consumers as ethical consumption that protects animals 

and the environment, so they are becoming a trend in recent marketing strategies. However, consumers are confused 

by the claim that veganism consumption is not environmentally friendly, contrary to consumers' perception of animal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Vegan leather, which appeared as an alternative to natural leather, emits 

harmful substances during the manufacturing and disposal process, is less durable than natural leather, and has a 

shorter lifespan, resulting in a problem of fast fashion. Substitute meat is emerging as a food of the future due to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raising livestock. However, considerable carbon is generated during the production 

of substitute meat, and there is a problem in verifying the safety of fiber materials such as various additives used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In the case of vegan cosmetics, they use only eco-friendly ingredients derived from 

nature instead of animal ingredients and do not test on animals, so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is minimal. 

Overall, bigonomics products generate relatively less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cause less environmental 

pollution, but there are still limitations to be overcome. It is thought that the limitations of bigonomics can be 

overcome through social collective practice such as education and investment in parallel with individual practice in 

daily life. Furthermore, I think that if there is a correct understanding of vegannomics and communication about its 

value, the vegan industry will be able to take its place as a major industry in society. In this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bigonomics in the food, cosmetics, and fashion industries, which are being developed by consumers' ethical 

consumption, is reviewed and prospects are presented. This review will help set the direction in each industry 

pursuing vige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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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세기 영국과 미국에서는 채식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단체

가 형성되었다. 1944년 Watson은 The Vegan News를 시작하

면서 채식주의자(vegetarian)의 처음 세 글자와 마지막 두 글

자에서 따온 ‘비건(vegan)’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세상에 알렸

다.16) 이후, 1990년대 초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자연보호 

의식이 커짐에 따라 ‘녹색 소비자’가 등장하여 비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Oxford Languages를 포함한 세계적인 사전에서 비건을 “동

물 유래 식품을 전혀 먹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른 동물성 제품

을 사용하지 않는 철저한 채식주의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

한 사전적 정의로 인해 비건은 단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로만 알려졌는데, 지금은 채식뿐만 아니라 

업종에 상관없이 식품, 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산

업에서 동물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의미로 확장되었다.17) 식

품, 의류 또는 기타 목적을 가지고 동물에 대한 착취 및 학대

를 막으려는 일종의 철학이면서 생활 방식인 비거니즘이 비건

의 의미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건은 “어류 및 갑각류를 포함한 육류, 유제품 및 달걀 등 

모든 동물성 원료를 섭취하지 않은 ‘채식주의자’에서 유래된 

순수한 채식주의자를 뜻하며, 나아가 동물실험을 거친 모든 

제품과 모피, 가죽 등 동물 유래 제품까지 사용하지 않는 포괄

적인 의식주 개념”을 의미한다.18) 최근엔 업종에 상관없이 식

품, 화장품, 여행 등 삶의 전반에서 ‘동물보호의 가치’를 실현

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19) 

비거노믹스(veganomics, 비건 경제)란 “비건과 경제를 뜻하

는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로, 비건을 대상으로 하

는 경제 산업을 뜻하며 채식을 지향하며, 동물성 원료를 사용

하지 않으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전반적인 산업을 일컫는다.20)

환경과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소비자들의 소비문

화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는 개인적으로 가진 도덕적 신념

을 사회와 환경에 사회적 책임을 행하는 윤리적인 소비를 하

기 시작했다.21)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소비활동으로 표현

하는 것을 가치소비 또는 미닝아웃(meaning out)이라고도 한

다. 롯데 멤버스 리서치 서비스 라임에 따르면22) 최근 3년간 

거래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년 1분기 대비 22년 1분기에 미

닝아웃 제품 판매율이 171.4% 증가했다고 한다(Fig. 1). 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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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비건으로 소개되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는 윤리적인 소비라고 인식되고 있기에, 최근 

마케팅 전략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비거니즘 소비가 동물 보호와 환경 보호라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달리 친환경적이지는 않다는 주장에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천연 가죽의 대안으로 등장한 비건 가죽은 제

조와 폐기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방출하고, 천연가죽보다 내구성이 떨어져 수명이 짧고 결국 패스트 패션 문제를 

일으킨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체육은 가축을 키울 때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해 미래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대체육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탄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 과정 중 사용되는 각종 첨가제와 같은 

섬유 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문제가 있다. 비건 화장품의 경우, 동물성 원료 대신 자연에서 유래한 친환경 성

분만을 사용하고 동물 실험하지 않으므로, 환경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비거노믹스 제품은 

환경오염 물질을 비교적 덜 발생하여 환경오염을 덜 유발하지만, 아직도 극복해야 할 한계가 있다. 비거노믹스의 

한계는 생활 속 개인의 실천과 병행하여 교육 및 투자와 같은 사회 집단적 실천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나아가 비거노믹스의 올바른 이해와 그것의 가치에 대한 소통이 존재한다면, 비건 산업은 사회 주요 산업

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총설에서는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에 의해 발전하고 있는 식품, 

화장품, 패션 산업계에서의 비거노믹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을 제시하였다. 본 총설은 비거노믹스를 추구하는 

각 산업에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비건, 비거노믹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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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 미닝아웃 제품의 키워드는 ‘친환경’, ‘에코’, ‘천연’, 

‘그린’, ‘비건’, ‘무라벨/라벨프리’, ‘대나무’ 등이었다. 가치 소

비 성향 증대는 미래의 비거노믹스 성장을 암시한다. 

기후 변화의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환경 분야에서 이를 대

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1-15), 이 흐름에 

따라 기업은 ESG 경영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자들

의 가치 소비 증가로 인해 가치 소비의 평가 항목으로서 기업

의 ESG 경영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마케팅이 늘어

나는 추세이다. 이는 주가에도 반영되며, ESG 경영은 기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다. ESG의 E인 환경은 비

거노믹스와도 연관이 되어있는 만큼 비거노믹스는 ESG 경영

을 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

에서는 비거노믹스를 본격 추진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 역시 

비거노믹스 시장을 주목하여 관련 제품에 개발과 공급에 박차

를 가하는 추세이다.24,25)

본 연구는 비거노믹스 시장에서 규모가 큰 패션, 화장품, 식

품 시장의 현황을 조사하고, 각 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

는 비건 제품에 대한 기준을 찾아 비건 제품과 논 비건 제품을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구별한다. 또한, 비건 제품의 장점과 

논란 점,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결방안, 그리고 비거노믹스의 

전망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2. 본 론

2.1. 비거노믹스의 현황

2.1.1. 패션업계

비건 패션의 정의는 선행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가죽, 모피, 실크, 울을 포함하는 동물성 재료를 배제

하고, 인공적인 소재로 제작된 패션을 의미한다.26) 화장품 업

계의 비건 제품과 달리 친환경적이지 않은 소재를 사용해도 

비건 패션이라 할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인 PETA에 따르면 “비건 소재는 유기농 면, 

마, 해조류 섬유, 폴리에스터, 재활용 플라스틱 섬유, 인조 모

피×가죽, 자연사한 동물이나 식용으로 도축된 동물 가죽과 털 

등이 해당하고 논 비건 소재는 천연 가죽, 모피, 양털, 캐시멈, 

실크, 울 등이 해당한다”고 한다.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식물

성 가죽은 식물로 만들어진 가죽이 아닌 천연 가죽으로 논 

비건 소재로 분류된다. 이는 가죽을 유연하게 만들 때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크롬(chrome)을 식물에서 얻은 탄닌

(tannin)으로 대체하여 식물성 가죽이라는 이름을 얻었다.26) 

2.1.1.1. 시장동향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세계 비건 여성 패션 시

장 규모는 3,963억 달러이고 전 세계 매출의 41.3%는 신발 

부문이 차지했다. 2020년 세계 비건 남성 패션 시장 규모는 

175억 달러이고 여성 패션 시장과 마찬가지로 신발 부문이 

40.8% 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 폴리아미드, 폴리우레

탄, 면을 포함한 극세사 섬유와 같은 비건 제품은 신발에 가죽

이나 스웨이드와 같은 외관을 제공하고 최종 제품을 통기성 

있고 가볍게 만들 수 있어 인기가 있다.27) 

2.1.1.2. 기업동향

2016년 구찌, 버버리 등을 포함한 유명 해외브랜드는 모피 

사용을 중단하는 ‘퍼 프리’(fur free)를 선언했다. 유럽을 중심

으로 모피의 생산을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했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미국에 모피 금지법이 확산되며 점차 

모피 제품의 판매도 금지되고 있다.28) 

더 나아가 브랜드 자체 슬로건을 비건으로 내세워 크루얼티

프리를 실천하는 국내 브랜드로는 비건 타이거, 낫아워스 등

이 있고, 국외 브랜드는 매트 앤 내트, 구나스, 올센하우스, 

뮤슈즈, 보트 쿠튀르, 스텔라 매카트니, 세이브더덕 등이 있다. 

비건타이거는 ‘CRUELTY FREE’라는 표어를 내건 국내 첫 

번째의 비건 패션 브랜드로서 동물에게 착취된 소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를 대체하는 비동물성 소재를 이용해 인조 

퍼 자켓과 외투 등을 판매하고 있다.29) 

낫아워스는 지속가능한 패션과 비건 패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동물성 소재를 줄이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

려 노력하고 있다. 아웃도어 제품들, 운동복, 기능성 작업복은 

합성 섬유로 만들고 가죽의 경우 내구성을 위해 폴리우레탄에 

사과나 선인장 같은 성분을 섞어 압축하여 대체 소재를 사용하

고 있다.30) 

매트 앤 내트는 비건, 크루얼티 프리, 재활용을 실천하는 인

조 가죽 가방 브랜드이다. 폴리우레탄 가죽을 사용하며 폴리

염화비닐 사용에서 벗어나기 위해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외부 바디 소재를 사용한다. 폴리비닐 부티랄은 100% 재활용

된 유리수지로 만들어진다. 또한 모든 가방의 안감은 100% 

재활용 플라스틱병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방마다 21개의 플라

스틱병이 재활용된다고 한다.31) 

구나스는 정의, 공감, 연민이 기업의 핵심가치로 동물을 착

취하는 것을 반대한다. 재료로는 폴리우레탄, 면, 재활용 플라

스틱 병 안감, 재활용 금속을 사용한다. 가죽 대안 소재인 파

Fig. 1. Meaning-out related product trend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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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애플 섬유, 사과 껍질, 포도, 버섯으로 만든 소재도 방수 및 

내구성을 위해 일정량의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8

년 100% 플라스틱이 없는 대안을 찾았다. 

뽕나무 잎 펄프로 만든 Mulbtex라고 하는 것은 실크처럼 

강하고 방수 및 실크 자체에 광택이 있다. 뽕나무 잎은 누에의 

주식이기 때문에 벌레를 죽이고 실크 단백질을 추출하는 대신 

뽕나무 잎에서 직접 추출한다.32) 모비백은 세계 최초의 Mulbtex

로 만든 식물성 남성용 가방이고 구나스는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의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올센하우스는 약탈, 잔인함, 탐욕이 진정한 스타일과 다르

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발 브랜드이다. 생산은 

주문 제작으로 각 스타일을 수천 개씩 대량 생산하지 않고 

매 시즌 스타일당 약 50-100 쌍을 만든다. 재료로는 면, 대나

무, 대마, 충격이 적은 합성 섬유, 울트라 스웨이드, 목재, 극세

사, 나일론 및 인조가죽, 합성 에코 밑창, 합성 고무 등을 사용

하고 PETA의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33) 

세이브더덕은 이탈리아 패딩 브랜드로 오리털 또는 거위털 

충전재를 제외하고, 자체 개발한 신소재 충전재를 넣는다. 자

체 개발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를 가공한 소재인 ‘플룸테

크’는 보온성과 통기성이 좋으면서 가볍다. 또한 리사이클드 

플룸테크도 활용한다. 이는 재활용 페트병에서 나오는 폴리에

스테르 섬유를 이용해 만든 것이다.34) 

그 외에도 PETA 인증을 받은 어반오리지널, 뮤슈즈, 보트 

쿠튀르, 세렌디폭스, 마르헨제이, BBYB등 많은 비건 브랜드

가 존재한다.

2.1.2. 화장품업계

롯데 멤버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35) 20-60대 남녀 1천500명 

중 83.5%가 가치 소비를 해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중 MZ세대가 가치 소비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다.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의 54.0%

가 비건 동물보호 기업의 제품을 소비했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MZ세대가 비거노믹스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임

을 알 수 있다.

2.1.2.1. 시장동향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슈타티스타에 따르면36) “전 세계 비건 

화장품 시장 규모는 연평균 6.3%씩 성장해 2024년에는 220억

달러(약 28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의 많은 뷰티 브랜드들은 동물성 원료를 이용하

지 않은 ‘비건 인증’ 화장품을 점차 선보이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발행한 ‘2018 글로벌 

화장품 산업 백서’에 따르면37) 친환경과 천연원료 기반의 프

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고 권역별로는 

유럽과 북미가 43%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은 인도 다음으로 9위의 시장규모로 신흥국 중에서 브라질, 

인도, 러시아가 눈에 띄는 화장품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지경제에 따르면38) “90% 이상이 비건 화장품으로 구성되

어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날의 ‘아워글래스’가 2019년 1분기 

면세점에서 60억 원의 매출을 올려 2018년 전체 매출인 50억 

원을 뛰어넘었다”라고 한다. 또한,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국

내 최초 비건인증기관인 한국비건인증원에서 인증한 비건 제

품은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2500여 개고 이중 1000

개가량이 화장품이었다”라고 한다. 비건 표준 인증원에서는 

2020년에 하반기 인증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500여 개의 

비건 화장품이 인증을 받았다.39) 

2.1.2.2. 기업동향

한국 기업 평편 연구소에 따르면40) 2022년 7월 비건 화장품 

브랜드 평판의 1위는 러쉬, 2위는 달바, 3위는 아로마티카로 

나타났다. 러쉬는 채식주의 제작법을 사용해 100% 채식주의 

상품만 생산하고 판매한다. 하지만 몇 개의 제품에는 라놀린, 

우유, 계란, 꿀, 밀랍이 함유되어 있다.41) 이런 성분이 함유되

어 있지 않은 제품이 비건 화장품이다. 

총 336개의 비건 인증 뷰티 제품 중 ‘더티 보디 스프레이’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품은 스피어민트, 샌달우드, 

라벤더, 에탄올, 향료, 스피어민트잎오일, 샌들우드오일, 라벤

더오일, 비터오렌지꽃오일,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하이드

록시시트로넬알, 글리세린 등이 들어있다. 동물성 원료를 전

형 포함하지 않아 영국 비건 협회의 인증을 받았다.42) 

달바는 비건을 주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달바의 가장 인

기 있는 비건 제품은 ‘달바 고농축 비건 더블 세럼 30 ml’으로 

병풀 추출물, 판테놀, 하이드롤라이즈드하이알루로닉애씨드, 

오크라 열매 추출물 들이 들어갔다. 동물성 원료를 전혀 쓰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이탈리아 비건 V-Label

의 인증을 받았다.43) 

브랜드 평판 3위인 아로마티카는 전 제품을 식물 성분으로

만 만든 비건 제품이다. 동물 성분을 배제한 것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의 동물실험도 하지 않은 ‘비건 소사이어티’의 

인증을 받았다.44) 

2.1.3. 식품업계

한국채식연합의 연구결과에 의하면45) 2008년에 국내 채식 

인구는 15만 명이었으나 2018년에 150만 명으로 10배가 증가

하였다고 한다. 2021년에 200만 명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2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세계 비건 인

구는 2019년 기준 5,4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46) 

2.1.3.1. 시장동향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비건인증원에서 비건 인증을 

받은 식품 제품 개수(누적)는 612개로 나타났으며, 2021년에

는 286개 제품이 신규로 비건 인증을 받아 비건 인증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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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는 2020년 대비 44%가 증가하였고, 2019년 대비 151%가 

증가하였다(Fig. 2).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생활용품, 원료 

등을 포함하여 2021년 누적 기준 2,256개 제품이 비건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식품은 전체 비건 인증 품목 중 27%를 차지한

다(Fig. 3).
대체육은 식물성 대체육과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배양육, 곤충 단백질 식품으로 분류된다.48) 이중 비건 식품에 

포함되는 것은 ‘식물성대체육’이다. 식물성 대체육은 식물성 

유사식품으로 불리며 식물에서 추출된 단백질로 고기와 비슷

한 맛과 형태가 나타나도록 제조된 고기를 뜻한다.

식물성 대체육은 밀 글루텐, 대두 단백질, 완두콩, 콩, 깨, 

땅콩, 목화씨, 쌀, 균류 등에서 단백질을 추출해 제조되고 있

다. 그중 밀 글루텐, 대두단백질, 곰팡이가 주로 사용된다. 밀 

글루텐은 간결한 처리로 육류와 비슷한 조직화 단백질을 제조

할 수 있고 콩 단백질을 함께 사용 시 고기량 증대와 모양 

형성이 쉬워 식품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두 단백질은 단백질 성분 보충과 식감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식품에 첨가물로 이용되고 있다. 전분 부산물의 후사리움

(fusarium graminearum)을 이용하여 곰팡이 단백질을 생산 및 

추출하여 제조되고 있다. 포도당 1 kg에서 단백질 약 136g을 

생산할 수 있고, 식물성 대체육 중 고기와 가장 유사한 식감을 

갖고 있다.49)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퀀(quorn)이 있다. 퀀은 주로 

유럽에서 고기 대용으로 이용되며 닭가슴살과 비슷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50) 

식물성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무결정성 조직을 갖고 있어 단백

질을 변형시켜 조직을 형성해 주는 조직화 공정이 필요하다.51) 

식물성 대체육의 조직화를 위한 상용화된 가공 기술로 압출성형

공정이 대표적인데, 압출성형공정은 수분함량에 따라 저수분 

압출(건식)과 고수분 압출(습식)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대체육의 제조에는 주로 고수분 압출이 주로 사용된다. 

이것은 조직이 팽화되지 않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로부터 

육류와 같은 조직감을 구현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5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통계에 따르면36) 전 세계 식

물성 대체육 시장은  2016년 42억 1,860만 달러(5조 5,10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60억 710만 달러(7조 8,500억 원) 규모로 

43.9% 증가하였다. 국내 식물성 대체육 시장은 2016년 1,410만 

달러에서 2020년 1,740만 달러(208.9억 원)로 23.7% 증가하였

고, 4년간 연평균 5.6%의 성장을 보였다(Fig. 4). 더불어 대체식

품에 대한 투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의 대체식품 투자

액은 31억 달러로 2019년(10억 달러)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체육 외에도 인조 계란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인조 

계란은 미국의 햄튼크릭푸드에서 개발되었으며 콩, 해바라기 

레시틴, 카놀라, 천연수지를 이용하여 제조되며 일반 계란 형

태가 아닌 분말 형태로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 기존 계란과 

거품, 색상 등 형태가 흡사하며 19% 정도 저렴하다. 또 상대

적으로 유통기간이 길고 식물성 재료로 생산되어 조류 인플루

엔자와 같은 감염병과 살충제 오염에서 자유롭고 계란 알레르

기 환자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3) 

2.1.3.2. 기업동향

해외 기업의 대표적 비건 식품 기업으로 비욘드 미트와 임파

서블 푸드를 꼽을 수 있다. 비욘드 미트는 2020년 설립되어 

기업가치 10억 달러(한화 1조 원)을 달성한 대체육 기업으로 

비욘드 미트는 버거용 패티부터 스테이크까지 육류를 대신하

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20년 4월에는 중국 스타벅

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식물성 소고기를 기반으로 파스타, 라자

냐, 사우어랩 등을 출시하였으며, 중국 대표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Alibaba)와도 손잡고 상하이 매장 50여 곳에서 비욘

Fig. 2. Number of vegan certified products of Korea Vegan 
Certification.47)

Fig. 3. Proportion of vegan Certification by Korea Vegan 
Certification Institute(2021).47) 

Fig. 4. Domestic plant-based alternative meat market siz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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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미트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비욘드 미트가 공고한 미국 

미시간 대학의 환경 영향 조사 결과에 의하면54) 비욘드 미트의 

식물성 대체육 생산 방식은 미국의 소고기 패티 생산 방식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90%, 에너지 소비량이 46% 적고 수질과 

토양에 끼치는 영향도 대체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서블 푸드는 2011년에 설립된 푸드테크 기업으로, 판매 

주력상품은 식물성 햄버거 패티이다. 앞서 임파서블 푸드는 

CES 2019에서 임파서블 버거 2.0을, 이듬해 CES 2020에서 

임파서블 포크와 임파서블 소시지를 선보였다.55) 임파서블 포

크와 임파서블 소시지는 식물성 음식으로 글루텐과 동물 호르

몬, 항생제 등이 들어있지 않으며 실제 육류와 비슷한 맛이 

나고 육즙까지 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56)

국내 기업으로는 신세계푸드, CJ제일제당, 농심 등이 있다. 

신세계푸드는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를 론칭하여 

대두 단백과 식이섬유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 신제품 ‘베러미

트 식물성 런천 캔 햄’을 출시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의 식물

성 정육 델리인 ‘더 베러’를 개장하고, ‘올반’ 브랜드 간편식에 

사용되는 햄과 베이컨을 베러미트로 교체하고 노브랜드 버거 

등 외식 브랜드에서도 대체육을 선보였다.57) 

CJ 제일제당은 2021년 12월에 식물성 식품 전문 브랜드인 

‘플랜 테이블(Plant Table)’을 론칭하며 비건 만두와 김치 등을 

선보였고 떡갈비, 함박스테이크, 주먹밥 등을 추가하여 제품

군을 확대하였다. 플렌테이블 제품은 미국, 일본, 호주 등 20

여 개국에도 수출되고 있다.58) 

농심은 2021년 1월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 ‘베지가든’을 선

보인 데 이어 2022년 5월에는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몰에 비

건 레스토랑 ‘포레스트 키친(Forest Kitchen)’을 열었다. 떡갈

비, 너비아니 등 한국식 메뉴를 접목해 직접 생산 및 판매하는 

대체육 제품이 총 40여 개에 달한다. 농심은 2017년부터 비건 

시장 진출을 위해 독자적인 기술 공법 연구에 돌입하였고 실

제 육류와 비슷한 맛과 식감, 고기의 육즙까지 구현해냈다.59) 

2.2. 비건 제품의 환경적 영향

2.2.1. 패션업계

패션은 트랜드에 민감하여 유행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

다. 그에 따라 공장에서는 값싼 대량의 새로운 제품들을 끊임

없이 생산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60) 패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10%를 차지한다. 

탄소배출 뿐만 아니라 옷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도 사용된다. 한 벌의 셔츠를 생산하는데 2,700L의 물이 필

요하고, 바지 한 벌을 생산하는데 10,000L의 물이 필요하다. 

또한 옷을 만드는 면화를 재배하기 위해 전 세계 농지의 2.5%

를 사용하고, 전 세계 사용되는 농약의 약 11%가 면화 재배에 

사용된다.61) 

이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패션산업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도록 노력해야한다. 비건 패션이 확대되면서 동물

의 생명권은 물론 환경보호까지의 움직임으로 인해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패션이 확산되고 

있다. 윤리적인 브랜드들은 재활용품을 가공하여 옷의 재료로 

이용하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패션업계의 오염도를 줄여보고

자 세계에서 발생하는 식물이나 과일의 부산물을 가죽을 만드

는데 이용하여 처리해야할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있다. 

생태계 방면에서는 패션의 원재료를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

으로 동물을 학대하여 매년 약 7,000만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

되고있다고 한다.62) 비건 브랜드인 세이브더덕은 지난 십년간 

약 500만 벌의 패딩을 판매하였고 이는 2000만 마리 이상의 

오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34)

2.2.2. 화장품업계

대부분의 비건 화장품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독성 화학 물질이 수로, 토양 및 공기로 방출되는 

것을 줄이기 때문에 환경에 더 좋다. 또한 원료와 에너지의 

형태로 이러한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화석 연료

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63)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화장품은 동물 실험을 통한 폐

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동물 실험은 동물의 권리를 유린할 

뿐 아니라 환경에도 좋지 않다. 동물 실험을 하면 동물의 배설

물, 실험을 통해 나오는 폐수, 동물의 사체, 동물에게 주는 먹

이를 통해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비건 화장품은 꿀벌들을 지킬 수 있다. 미국 농업의 약 3분의 

1의 작물이 꿀벌, 나비 및 기타 곤충의 수분에 의존한다.64) 이를 

통해 꿀벌이 인간의 식량 생산에 매우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비건 화장품의 경우 동물들에 의해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그 중 꿀도 이에 포함된다. 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꿀벌을 해치지도 않게 되고, 이는 점차 감소하는 꿀벌 개체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비건 화장품 회사 중 환경을 중요시하는 일부는 생분

해성 용기를 사용한다. 생분해성 용기와 포장지를 사용하면서 

화장품의 대량생산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만

들 수 있다.

소비자들이 비건 화장품을 사용하는 원초적인 목적은 동물

보호이지만, 비건 화장품 소비를 통해 동물 보호를 넘어 환경

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여긴다. 연령에 따른 비건 화장품 선호 

이유는 화장품 성분 47%, 피부 개선 효과 15%, 동물 보호 

13%, 친환경이 25%를 차지했다(Fig. 5). 즉, 비건 화장품 선호 

이유의 25%가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각 브랜드가 동물보호 외에도 환경 보호를 

위한 포장 용품을 적용하는 것이다.65) 

2.2.3. 식품업계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 육류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을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은 최대 73%의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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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육류를 생산하는 공장식 축산

업은 자원 집약적인 산업으로 일반 농업과 비교하였을 때, 많

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물과 토지자원도 상당량이 사

용되어 환경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공장식 축산이 전 세계 온실가

스 배출량의 약 14.5%를 차지한다고 밝혔는데49), 이는 지구 

전체 탄소 배출량 중 발전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배출량이

다. FAO에 따르면, 매년 축산업에서 동물용 식수와 폐수처리 

과정에 전 세계 취수량의 약 10%를 사용한다고 한다. 

국제환경단체의 ‘물 발자국 네트워크(Water Foot print 

Network)’는 소고기 1 kg을 만들고 소비하는데 1만 5,415L의 

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소 1 kg을 재배할 때 평균 300L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대략 5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역시 5,988L, 4,325L의 물이 소요되어 동물

성 식품이 농작물보다 물발자국이 압도적으로 높다(Table 1).
또한, 축산은 전 세계 농경지의 80%를 사료 재배지나 목초

지로 사용한다. 즉, 재배지와 목초지를 만들기 위한 넓은 지역

의 산림을 깎는다는 것이다. ‘IOP 사이언스’에 따르면, 1991년

에서 2005년 사이 아마존 산림 벌채의 70%가 축산을 위한 재

배지와 목초지를 개간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육식의 문제가 환경에도 위협을 준다.

‘영국 미트프리먼데이’에 따르면66) 일주일에 채식을 한 번

이라도 하는 것이 1인당 연간 2,200 kg의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비건 식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간호사 건강 연구(Nurse Health 

Study)’의 간호사 12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68)에서는 

일 섭취 칼로리의 3%만이라도 일반 육류에서 식물성 고기로 

대체한다면, 사망률이 최대 29.7%까지 감소한다는 결과가 발

표되었다. 

또한, 식물성 대체육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대체로 지방과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낮은 편이며 제조 과정 중에서도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을 준다.

비건 식품은 기존 육류 대비 동물의 소화, 호흡 과정에서 

나오는 분뇨와 온실가스 저감화에 장점이 있으며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에 따른 건강상 악영향 제어, 전염병 등의 영향에도 

기존의 육류보다 안전한 면이 일부 있다.69) 

2.3. 비거노믹스 논란점

2.3.1. 패션업계

동물보호단체인 PETA에 의하면 비건 소재는 면, 마, 나일

론, 해조류 섬유, 아크릴, 폴리에스터, 비스코스 레이온, 모든 

종류의 합성 섬유, 인조 모피×가죽, 합성 발열 소재, 재활용된 

플라스틱 섬유, 코어텍스, 텐셀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인조 가

죽이나 인조 퍼에 사용되는 합성소재와 식물성 섬유가 환경오

염을 일으킨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Fig. 5. Factors in Preference for Vegan Cosmetics65)

Table 1. Water Footprint.67)
(Unit: Liter)

Item Water per 1 kg (L) Water per 1 kcal (L) Water per 1 g protein(L) Water per 1 g fat (L)

Sugar cane 197 0.69 0.0 0.0

Vegetables 322 1.34 26 154

Sugar beet 387 0.47 31 226

Fruits 962 2.09 180 348

Grains 1.65 0.51 21 112

Paid crops 2.37 0.81 16 11

Cephalopods 4.06 1.19 19 180

Nuts 9,063 3.63 139 47

Milk 1,020 1.82 31 33

Egg 3,265 2.29 29 33

Chicken 4,325 3.00 34 43

Butter 5,553 0.72 0.0 6.4

Pork 5,988 2.15 57 23

Sheep/goat meat 8,763 4..25 63 54

Beef 15,415 10.19 112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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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합성물은 제조와 폐기 과정에서 유독한 다이옥

신을 방출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우며, 암까지 유발할 수 있

고, 완전하게 생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토양과 수질오염을 야

기한다. 

동물성 소재의 외관과 촉감 등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주로 

나일론과 폴리에스터가 혼합된 합성피혁이 사용되는데 폴리

에스터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7,000만 개 이상의 석유통이 

매년 소모되고 있다. 또한 이온, 라이오셀, 비스코스 등의 섬

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7,0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매년 벌목

해야 한다. 

비건 소재 중 논란이 되는 소재는 합성 섬유 뿐만 아니라, 

면, 모시, 마 등의 식물성 섬유도 있다.70) 식물성 섬유는 합성 

섬유와 혼방하거나 가공되고 가공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혼방 

섬유는 공정 과정에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등 이 일어나고 

빠르게 생분해되지 않아 추가적인 오염을 일으켜 친환경적이

지 않다. 혼방 소재를 재활용했을 시 절감되는 이산화탄소 배

출량이 순면 소재를 재활용했을 시보다 적다고 한다(Table 2).
또한 섬유를 만들기 위해 목화를 재배하면서 합성비료, 살

충제, 농약을 사용하게 된다. 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전자 

조작 씨앗을 사용하기도 하고, 면 재배에 전 세계 살충제 사용

량의 25%와 농약 사용량 10%를 차지한다고 한다.70) 세계보

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는71)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농약 중독

으로 인해 2만 명에서 4만 명이 매년 사망한다고 보고했다. 

그중 대부분은 목화를 기르는 지역이었다.

2.3.2. 화장품업계

비건 화장품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비건 화장품과 천연 화

장품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다. ‘비건 화장품’은 말 그대로 동물성 성분을 쓰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와 비교해서 ‘천연 화장품’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

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72)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화학적 합

성 원료가 아닌 동식물이나 그것에서 유래된 원료 등을 95% 

이상 함유한 화장품이다.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73) 즉, 동물성을 포함한 유기

농 원료를 10% 이상 함유한 화장품이다. 이처럼 비건 화장품

과는 다르게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은 동물성 원료를 

포함할 수 있다. 

두 번째 오해는 ‘크루얼티-프리’ 인증과 ‘비건’ 인증을 동일

하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크루얼티-프리’ 인증의 기준은 동물실험 여부만을 보기 

때문에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기관이 동물보호단체인 경우가 

많고, 동물성 성분의 사용규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장 유명

한 ‘크루얼티-프리’ 인증인 토끼 그림 마크 역시 동물단체 

PETA에서 진행한다.

그와 비교해서, ‘비건’ 인증은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기준이고 동물실험 유무 기준은 각 인증기관에 따

라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각 인증 마크마다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자신의 소비 기준에 맞는 소비를 할 수 있다.

또한 아직 비건 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현재 수많은 비건 화장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국내법상 ‘비

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각 화장품 업계는 비건 인증 기관

을 통해 제품을 검증받은 후, 인증 마크를 받는다. 국내 인증 

기관으로는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 기관으로 선정

한 ‘한국비건인증원’이 있고 해외에는 PETA(미국), 바이오리

우스(벨기에), 비건 소사이어티(영국), 이브 비건(프랑스) 등

의 기관이 있다. 

양재천 교수에 따르면74) ‘유기농 화장품 역시 처음에는 기

준이 없었지만, 비건 시장이 커짐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없도

록 국가에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점차 

커지는 비건 화장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에 혼란을 주지 

않고 각 회사의 무분별한 비건 용어 남발을 막기 위해 정확한 

비건의 정의가 필요하다.

2.3.3. 식품업계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동물 학대 문제로 인해 

대체식품, 대체육의 개발과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

체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정과 기술에서 상당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으며, 생산 과정 중 사용되는 함유물에 대한 안전

성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시판되는 육류 대체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Table 2. CO2 savings from reuse.70)
CO2 savings from reuse.

Fibre CO2 Saved1 CO2 Photosynthesis2 CO2 Emitted3 Net CO2 Saved

100% Cotton 16.3 lbs -1.7 lbs -0.4 lbs 14.2 lbs

100% PET 15.3 lbs 0 lbs -0.3 lbs 15.0 lbs

58/42% PET/Cotton 15.7 lbs -0.7 lbs -0.3 lbs 14.7 lbs
1The savings are achieved by offsetting new clothing and including materials, productiuon and transport.
2Through photosynthesis cotton would bind 1.65 Ibs of CO2 which is deducted from net savings.
3The dropping off, collection, processing and shipping of resasble clothing emits CO2 which is de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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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단백질은 가공과정에서 콩 고유의 이취(Lipoxygenas의 작용

에 의한 n-hexanal 발생)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도 

제어, 효소 작용 억제, 냄새 Masking 소재 사용, 완두 단백질 

활용 등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완벽히 제어되지는 않고 

있다. 식물성 대체육에 육류의 식감을 구현하기 위해 동물의 

근육을 모방하였으나 한계가 있어 스테이크처럼 그 자체를 

먹는 형태보다는 햄버거 패티의 형태로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

이다.69) 

안전관리 문제에 관해 국내 식약처에서75) 2024년까지 대체 

단백질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시장 

확대 속도에 비하면 다소 늦은 속도를 보인다. 

식물성 대체육 기술이 발전하면서 육류의 영양성분을 식물

성 대체육이 대신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들 역시 

식물성 대체육과 육류가 영양학적으로 호환되는 것으로 혼동

하기도 한다. 

듀크대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 중인 패티용 소고

기 다짐육 113 g의 3대 영양소 함유량은 단백질 24 g, 탄수화

물 0 g, 지방 14 g(포화 지방 5 g)으로, 같은 양의 대두 기반 

대체육 식품의 단백질 19 g, 탄수화물 9 g, 지방 14 g(포화 지

방 8 g)과 유사하다”고 나타났다. 열량도 각각 220cal, 250cal

로 큰 차이가 없다.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요 영양

소뿐 아닌, 영양물질 전체가 중요하지만 식품 성분표에는 10

여 개의 성분만이 표시된다. ‘대사체학(metabolomics)’ 기법

을 이용하여 식물성 대체육의 전체 영양 성분을 조사한 미국 

듀크 대학의 연구진은 식물성 대체육 18개의 제품과 소고기 

다짐육 18개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 특정할 수 있는 190개의 대사물질 중 171

개 물질의 함유량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고기에는 식물성 대체육에는 없는 22개의 대사물질이 있었

고, 반대로 식물성 대체육에는 소고기 다짐육에 없는 31개의 

대사물질이 있었다. 오메가3, 지방산, DHA 등의 인체에 중요

한 성분들이 소고기에만 있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식물성 대체육에도 피토스테롤, 페놀처럼 소고기에는 없

는 유익한 대사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

고기와 식물성 대체육은 제공하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76) 

2.4. 비건 인증

2.4.1. 한국비건인증원

한국비건인증원은 국내 최초 비건 인증기관으로 소비자 식

품 선택권 강화 및 사업자 성장을 위해 비건 제품 및 메뉴를 

인증한다. 또한 한국비건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

정한 ‘화장품 표시, 광고를 위한 비건 인증, 보증 기관’ 제1호

로 인정되었다. 한국비건인증원의 비건 인증 취득 조건은 다

음과 같다.47) 동물 유래 원재료를 배제하고,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며, 동물실험이 실시되지 않는다. 제품의 성분

과 제조 과정에 대한 확인서 요청이 이루어지면 기관에서 요

청서를 확인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2.4.2. Vegan society

The Vegan Society는 1944년 Donald Watson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건 

조직으로서 70여 년간 활동 중이며 ‘VEGAN’이라는 신조어

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완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

까지 포함하여 동물성 성분 함유 가능성을 막는다. 전 세계 

30,000개가 넘는 제품이 이 인증을 받았다. 비건 소사이어티

의 인증을 받을 때는 제품 제조 공장에 대한 현장 검사 없이 

오직 서류 심사로만 진행이 된다.77)

등록 기준은 4가지로 첫 번째는 동물성 원료와 동물 유래 

성분 금지이다. 원료 선택부터 생산의 모든 과정에서 동물성 

원료, 생산품, 부산품, 부산물 혹은 파생물의 사용하거나 관련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동물 실험 금지이다. 세 번째는 

동물의 유전자 조작 성분이나 유해 성분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단, 식물성 성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논-비건

과의 교차 오염 금지가 있다. Vegan과 non-vegan을 같은 공간에

서 생산하는 경우, non-vegan 제품부터 먼저 생산하는 것을 

권장한다. 

2.4.3. PETA

PETA(페타,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는 

1980년에 설립된 동물 권리를 위한 국제단체이다. PETA는 

동물실험에 국한된 Cruelty-Free 인증과 동물성 원료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비건 화장품에 대해 Cruelty-Free & Vegan 

인증, Beauty Without Bunnies Program(BWBP) 마크를 부여

하고 있다. 인증기준 첫 번째는 ‘동물실험 금지’로 동물실험을 

하거나 다른 기관에 의뢰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 꿀, 밀

랍 등 동물 유래성분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PETA의 인증기준은 타 인증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덜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PETA 자체에서 테스트 및 모니터

링하지 않아 정확성은 회사의 정직성에 달려 있다는 점과 모

회사 자회사 전부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한 브랜드만 조건을 

충족해도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78). 

2.4.4. Certified vegan

Certified Vegan Logo는 미국의 비건 인증 마크로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등록 상표이다. 비건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육류, 생선, 

닭, 동물 부산물, 달걀 또는 달걀 제품, 우유, 꿀, 곤충 등의 

동물성 제품이나 부산물로 처리되지 않아야 한다. 가죽, 모피, 

실크, 깃털, 솜, 뼈, 뿔, 조개, 양모, 캐시미어, 전단, 앙고라, 

동물 가죽, 스웨이드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감미료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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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으로 여과하거나 가공해서는 안 된다. 프리바이오틱스 및 

프로바이오틱스는 동물성 제품 또는 부산물이 없는 배지에서 

배양되어야 하며 맥주, 와인, 메이플 시럽 및 과일주스와 같은 

액체는 동물성 제품으로 여과, 오염물 제거, 또는 정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품은 모든 유형의 연구에서 성분 또는 완제품

에 대한 동물실험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동물유래 GMO 

또는 유전자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79) 

2.4.5. Biorius

Biorius는 화장품 규정에 특화된 전문 기업으로 비건 인증 

외에도 클린 인증, 글루텐 프리 인증, GMO 프리 인증 등 다양

한 종류의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Biorius는 비건 소사이어티 

기준에 따라 비건 인증을 부여한다. 비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동물성 성분 또는 동물성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원료와 완제품에 동물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물 

유전자 조작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생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한다.80) 

2.4.6. V-Label

V-Label 비건 인증은 1970년 이탈리아 채식주의협회에 의

해 만들어진 비건 인증마크이다. V-Label은 국제적으로 인정

되어 소비자가 쇼핑할 때 도움이 되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81) 

V-Label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원료와 성분에 동물성 성분

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생산공정 중 교차오염이 없어야 한

다. 또한 GMO 변형 DNA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V-Label은 식품, 화장품, 푸드 서비스, 섬유 및 패션에 대한 

비건 인증을 진행하고 재료의 원산지와 제품 생산의 각 단계

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검사하는 등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인

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한번 계약이 되면 3년만 마크를 쓸 

수 있다.82) 

2.5. 비거노믹스의 전망

2.5.1. 패션업계

동물 보호 단체 PETA에 따르면 “모피코트 한 벌 제작에 

옷의 길이마다 다르지만 밍크 60, 수달 20, 너구리 50, 아기 

하프물범 8, 여우 20, 늑대 15, 족제비 125, 다람쥐 100, 토끼 

35, 친칠라 200, 담비 50, 삵 18마리가 사용되고 매년 1조 마리

의 동물이 소비되고 있다”고 한다.

동물 학대의 잔인성을 비판하고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 비건 

패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비건 소재의 

식물성 소재와 인조합성 섬유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것이 

논란점이지만, 보스톤 컨설팅그룹과 글로벌패션 어젠다에서 

발간한 「Pulse of the Fashion Industry Report 2017의 자재별 

킬로그램 당 환경에 미치는 영향」26)을 보면 어떤 소재가 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있다. 

지속가능한의류연합이 발표하는 히그지수에 따르면83) “소

가죽 > 견직물 > 면직물 > 모직물 > 인조가죽 > 나일론 > 

모달 > 비스코스/레이온 > 아크릴 > 엘라스틴/스판덱스 > 리

오셀 > 폴리에스터 > 폴리프로필렌 순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한다. 결국 동물에서 가져온 천연소재보다 인공적으

로 만든 합성소재가 환경에 영향을 비교적 덜 주며, 동물의 

생명권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내구성으로 인해 유도될 페스트 패션에 대한 

영향을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지는 

인조가죽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조가죽은 아무리 좋

은 품질의 인조 가죽 신발 한 켤레라도 겨우 1년 정도 밖에 

신지 못한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 플라스틱 없으며 내구성이 

좋은 천연 가죽 대안 소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구

나스에서 자체 개발한 뽕나무 잎 펄프로 만든 Mulbtex처럼 

내구성을 위한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크처럼 강한 

소재가 많이 이용된다면 더 친환경적인 비건 패션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5.2. 화장품업계

국내외 화장품 업계의 시장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가별

로는 미국, 중국 및 일본이 3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이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인도 다

음으로 9위의 시장 규모이며 신흥국 중에는 브라질, 인도, 러

시아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37) 전세계적으로 보

자면 2025년에 비건 화장품 시장이 208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Fig. 6).
비건 화장품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몇몇 부분에서 만들어지

는 소비자들의 혼동을 막을 필요가 있다. 먼저, 비건 화장품 

소비자들 중 유기농 화장품, 천연화장품과 비건 화장품을 혼

동하는 경우가 있다. 즉, 비건 화장품은 화학적 성분의 사용이 

가능한데 천연화장품처럼 화학적 성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해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혼동을 막기위해 각 화장품 

회사가 제품의 성분을 동물성과 식물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 

다음 문제는 크루얼티 프리 제품과 비건 제품의 혼동이다. 

크루얼티 프리는 동물을 죽이거나 해를 끼치지 않은 제품이나 

Fig. 6. Global vegan cosmetics market growth forecast.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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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붙여지는 라벨이다.84) 그에 반해 비거니즘은 동물성 

제품을 거부하는 개인의 신념이다.16) 많은 인증원들이 동물실

험과 동물성 제품 사용 금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증라벨도 있다. 예를 들어 리핑버니는 대표적인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조직이다. 

이는 개인이 각 인증원에 대한 정확한 심사기준을 숙지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국내외에 수많은 인증기관들이 있

는 만큼 다양한 라벨이 존재한다. 이 모든 인증원들의 정확한 

심사기준을 소비자가 숙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현재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비건’을 정의하고,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 라벨과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라벨을 구분해 만들어 제품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다. 

2.5.3. 식품업계

Global data에 따르면 식물성 대체육 시장의 규모는 2016~ 

2020년까지 연평균 5.6%의 성장 중이다. 이에 따라 2025년에

는 2,260만 달러(271억원)로 성장해서2020년에는 29.7%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육을 유망산업

으로 선정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중점 투자 및 대체육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대체식품안전관리 

기준 및 식품 첨가물 사용기줄을 202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

며, 대체육 핵심기술 R&D에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육에 

대한 관심도와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식물성 단백질 제조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완두콩, 콩, 밀이다. 하지만 콩과 밀은 가장 흔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완두 단백질은 알레르기 위험은 적지만 소화가 

어렵다. 이로 인해 식물성 대체육의 재료성분에 대한 내성과 

알레르기를 중점으로 가공방법에 따른 맛과 영양성분과 새로

운 단백질 원료 탐색과 식육과 같은 특성, 식감을 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는 식물성 단백

질을 생산하는 업체가 적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관련 

기술 수준 역시 발전단계에 있어 실제 육류 특성(육류조직감, 

맛, 풍미 등) 모방 기술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단계이다.18) 

비건식품 시장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선 식물성 대체육의 정

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식물성대체육 업체 중 몇몇은 육류만

큼 식물성 대체육도 영양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홍보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물성 대체육이 육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혼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양성분표에 

표시되어 보여지는 10여개의 성분만 유사할 뿐 그 외의 표시

되지 않은 대사물질 중 90%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아틴, 

안세린, 오메가3 지방산 DHA 등의 건강에 중요한 성분들은 

육류에만 있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식물성 대체육에

는 육류에는 없는 피토스페롤, 페놀 같은 유익한 대사물질이 

있다. 이렇듯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은 서로 다른 영양소

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홍보를 통해 육류와 식물성 대

체육이 영양학적으로 호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선 안 된

다는 것을 알려 두 식품은 서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인식

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76) 

3. 결 론

환경오염 및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한 해결방안으

로 친환경 생활방식인 비거니즘이 주목받고 있다. 동물의 고

통을 최소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며, 일상생활에서 동물성 제품을 최대한 소비하지 않는 

것으로 비건을 실천하고자 한다. 하지만, 비건이라고 하여 완

전히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며, 비건 산업이 활발해지기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첫째, 패션 산업의 경우 식물성 소재를 비건 소재로 사용하

는 데, 이때 필요한 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살충제, 농약 

등은 환경을 오염시킨다. 더불어 비건 가죽은 합성섬유와 혼

방하여 가공하는데, 이 또한 공정과정에서 토양오염과 수질오

염을 일으킨다. 또한, 인공소재인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의 

합성 섬유도 가공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둘째, 

화장품 산업의 경우 흔히 알고 있는 천연 화장품과 비건 화장

품은 완전히 다르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

하는 소비행동을 보인다. 또한, 비건 인증 기관마다 각각 다른 

인증 기준으로 인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인증 시스템이 소

비자들의 구매행동에 혼란을 야기한다. 셋째, 식품 산업의 경

우 식물성 대체육은 육류를 영양학적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콩에서 발생하는 이취가 완벽히 제어되지 않는다.

대체육 관련 주가 및 성장률은 다른 비건 업계의 시장 규모 

확장에 비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비건 식품을 먹

음으로써 비건을 실천하기엔 입문 장벽이 높아 상대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비건 화장품 등 다른 산업을 통해 비건에 

입문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비건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먼저 접근성이 쉬운 식품 외의 비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앞서 말한 비건 산업의 논란점은 대부

분 비건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비건의 올바

른 인식을 기르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

하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노력을 넘어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비건을 인증 받기 위한 제도는 각 기업마다 다르다. 

따라서 비건 인증 제도를 통일시켜 안정적인 비건 산업을 발

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를 근

본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

하듯55, 85-96), 생활 속 개인의 실천을 비롯하여 교육, 투자 등 

집단적 실천이 모여 비건 산업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비거노믹스의 바른 이해와 그것의 가치에 대한 소통을 통해 

비건 산업의 확대를 모색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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